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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e investigated 974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are in 4th, 5th and 6th year of 8 elementary schools are located

win Puan-kun, the farm area of Chollabuk-do,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Visiting dental clinic in order to be treated for dental caries hold the highest rate as 26.1% of male students and 30.3%

of female students.

2. On fear when children visit dental clinic, first, 25.6% of male students and 35.1% of female students mark the highest

rate as some what fear. Second, 23.1% of male students represent to be usual and 29.4% of female students represent

to be very fear. There fore it speaks for dissimilarity in character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3. On reason of developing dental caries, 62.5% of male students and 55.8% of female students replied that it was

developed because they frequently ate the sweet things.

4. Children who pull out decidous teeth alone mark the highest rate as 44.7% of male students and 38.6% of female

students.

5. On important thing for ordinary dental health, 56.2% of male students and 58.5% of female students as the highest

rate replied that they often brushed thei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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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능력과 자세를
기르는 일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구강건강관리
의 기본이 되는 것은 치솔질이다. 
한국구강보건협회는 아동들에게 식사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치솔질을 하는 습관을 길러
주고 아울러 불소용액으로 양치(입가심)하여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1978년 부터 전국 13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결과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올바른 치솔질 습
관을 길러주고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
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
다. 그래서 보사부는 1983년 부터 이를 국가구
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채택했다. 
1985년 현재 불소용액양치사업에 참여하고있
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545개교이며 대상아동
은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저자들이 동제목으

로 대한치과기공학회지(1988. 7)에 발표되었던
부안군 농촌지역 8개 국민학교에는 아직 이렇
다할 만한 구강보건학적 차원의 교육이나 지
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번 논문체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 설문지를 배포 응답케 하
였다.  물론 이번의 조사까지 합하여 구강보건
의 지식과 실태가 완벽하게 조사 분석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했으리
라 생각한다. 이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전북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8개 국민학교
아동의 4,5,6학년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설문
지 1,000매를 배포, 회수된 974매를 조사대상으
로 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학교별, 학년별,
성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학교, 학년, 성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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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조사결과의 정리표 참조)를 전 아동
에 배포한 다음 조사자가 1문항씩 낭독할때 마
다 매 아동이 기록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치아관리상태 (설문1∼2) 를
점검하였고, 치과의원 방문시 목적을 분류(설
문3)해 보았으며, 치과의원에 갔을 경우 경험
자와 비경험자로 나누어 아동들의 심리적 불
안감을 채크(설문4)하였고, 또 충치경험자와
비경험자로 나누어 하루 중 잇솔질 회수를 확
인(설문5)했으며, 다시 충치의 경험자와 비경
험자로 분리하여 충치의 개념 (설문6)에 대해
서 물어 보았고, 치통시 응급처치의 방법 (설
문7)을 측정하고, 치아교환시기에 유치의 발치
방법(설문8)을 알아보았으며, 치아의 관리를
위한 기본 상식을 물었고(설문9),마지막으로

부모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도(설문10) 측
정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통계방법은 Cobl Coding form에 移記하머 원
광대 학교 전자계 산소에 의뢰, SPSS를 이용
한 전산처 리 분석으로 EQUENCIES와
PRIUE-750 SYSTEM  FREQUENCIES와
CROSSTABLATIONS(χ²검증)을 이용 유의수
준 (Significance level) 0.05로 정하였다. 

치약과 치솔의 사용여부를 조사한 1,2번 설
문에서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아직도 치약과
치솔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었다. 남학생
중 4.2%인 20명이 소금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설문 1.  치아는 무엇으로 닦으십니까?

7



치솔의 사용은 남학생에서 19명인 40%가 여학
생에서 5名인 1.0%의 학생이 치솔을 사용치
않고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치과의원의 방문 목적을 분석한 질문에서는
발치를 위해서 간 남학생이 4학년에서 26명, 5
학년이 34명, 6학년이 41명으로 도합 100명에
21. 1%이고, 여학생은 4학년 27명, 5학년 37명,
6학년 54명으로 총 118명에 23.8%를 나타냈다.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갔다는 남학생은 4학년
이 25명, 5학년이 46명, 6학년이 54명으로 도합
125명에 26.1%를 나타냈고, 여학생은 4학년이

42명, 5학년이 40명. 6학년이 68명으로 150명에
30.3%를 나타냈다. 
자신의 치료가 아닌 부모님을 따라서 치과의
원에 갔다는 어린이는 남학생이 37명으로
7.7%, 여학생이 22명인 4.4%이고, 소수이긴 하
지만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 방문한 학생이 남
학생이 17명인 3.5%, 여학생이 10명인 2.0%로
나타났다. 단지 진찰만 하기 위해서 갔다는 어
린이도 남학생이 11명으로 2.3%, 여학생이 17
명인 3.4%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치과의원에 한번도 가보

설문 2.  칫솔로 닦으십니까?

설문 3.  당신이 치과의원에 갔을 경우 왜 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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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학생이 남학생 4학년에서 51명,5학년
에서 54명, 6학년에서 83명으로 총 188명에
39.2%이고, 여학생이 4학년에서 52명, 5학년에
서 41명, 6학년에서 85명으로 총 178명에
36.0%로 집계되었다. 
어린이가 치과병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갖게
되는 공포심 분석은 병원 방문의 경험자와
비 경험자로 구분하였다. 우선 경험자를 살펴
보면 아주 무섭다는 남학생이 30명으로 15.4%,
여학생이 62명으로 29.4%이고, 약간 무섭다는
남학생이 50명에 25.6%, 여학생이 74명에 35.
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45명에 23.1%이고, 여학생은 26명에 12.3%이
다. 별로 무섭지 않다고 대담성을 보인 남학생
은 39명에 20.0%이고, 여학생은 32명에 15.2%
이다.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한 남학생은 30명으

로 15.4%이고, 여학생은 13명으로 6.2%를 나
타냈으며, 기타는 남여 5명으로 집계되었다.
치과 방문 비경험자의 응답은 단지 상상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아주 무섭다는 남자어린이
가 39명으로 13.8%, 여학생은 61명에 21.5%로
나타났으며, 약간 무섭다는 남자어린이가 56명
으로 19.8%이고 여자어린이도 동일한 숫자이
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이 49명으로
17.3%, 여학생이 26명으로 9.2%이다. 별로 무
섭지 않다고 한 남학생이 34명으로 12.0%이고,
여학생은 30명으로 10.6%로 집계되었고,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한 남학생은29명으로 10.2%, 여
학생은 16명으로 5.6%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상당한 무관심을 표명할 학생은 남자가 76명으
로26.9%, 여자가 95명으로 33.5%로 나타났다. 
충치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하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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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4.  치과병원에 갔을 경우(경험자)

설문 4.  치과병원에 갔을 경우(비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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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닦는 회수를 알아 보았다. 충치 경험자 중
하루에 한번 닦는다는 남학생은 108명으로
39.6%, 여학생은 73명에 26.0%이고, 두번 닦는
다는 남학생은 120명에 44.0%, 여학생은 147명
에 52.3%로 나타났고, 세번이상 닦는다는 어린
이가 남자에서 42명으로 15.4%, 여자에서59명
으로 21.0%이며, 닦지 않는다는 어린이는 남자
3명 (1.1%),여자 2명 (0.7%)으로 집계 되었다. 

충치 비경험자 중 하루 한번 이를 닦는다는
남자 어런이가 69명에 33.7%, 여자 어린이가
39명에 18.2%이고, 두번 닦는다는 어린이는
남자가 75명에 36.6%, 여자는 94명에 43.9%이
며, 세번 이상, 닦는다는 남자 어린이는 21명에
10.2%, 여자 어린이는 41명에 19.2%로 나타났
고, 닦지 않는다는 어린이가 남여 아동을 합하
여 무려 80명이나 되었다. 

설문 5.  하루에 이를 몇번 닦으십니까? (충치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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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5.  하루에 이를 몇번 닦으십니까?(충치 비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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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발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충치경험자와
비경험자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충치경
험자를 살펴보면,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다
고 응답한 남자 아동이 4학년에서 14명으로
6.3%, 5학년에서 22명에 9.8%, 6학년이 30명에
13.4%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은 4학년이 33명
에 12.8%, 5학년이 34명에 13.2%, 6학년이 27
명에 10.5%로 집계되었고, 단것을 자주 먹어서
생긴다고 응답한 남자 아동은 4학년에서 41명
으로 18.3%, 5학년이 50명에 22.3%, 6학년이
49명에 21.9%이고, 여자 아동은 4학년이 36명
에 14.0%이고, 5학년이 41명에 15.9%, 6학년띠
67명에 26.0%로 나타났고, 선천적이고 유전성
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남자에서 1명 (0.4%),
여자에서도 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가 약해서
생긴다고 응답한 아동은 남 여 각각 5명씩이
었다. 충치발생원인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아동
도 남여에서 각각 12명씩이었고, 응답이 애매
모호하여 기타로 처리한 여자아동이 2 명이다. 
충치 비경험자 중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
다고 응답한 남자 아동이 4학년에서 7명, 5학

년이 23명, 6학년이 58명으로 도합 88명에
34.5%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은 4학년이 15
명, 5학년이 16명, 6학년이 41명으로 도합 72명
에 30.4%로 집계되었으며, 단것을 자주먹어서
생긴다고 응답한 아동이 남자 4학년에서 21명,
5학년이 25명, 6학년이 49명으로 도합 95명에
37.3%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은 4학년에서 22
명, 5학년에서 17명, 6학년에서 49명으로 도합
88명에 37. 1%로 나타났다. 충치의 원인은 선
천적 유전적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남여 각각
3명씩이고, 이가 약해서 생긴다고 응답한 아동
은 남자에서 2명, 여자에서 1명으로 나타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아동이 남자에서 5명, 여자
에서 10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체를 거부한 아동이 남자 4학
년에서 28명 (11.0%), 5학년이 16명 (6.3%), 6
학년이 18명 (7.1%)으로 도합 62명에 24.3%이
고, 여자 4학년에서 25명(10.5%), 5학년에서 11
명 (4.6%), 6학년에서 27명 (11.4%)으로 도합
63명에 26.6%로 집계 되었다. 

설문 6.  충치는 왜 생기는가?(충치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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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6.  충치는 왜 생기는가?(충치 비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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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통이 왔을때 응급처치의 경험에 관한 답변
에서는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는다고 응답
한 아동이 남자에서 4학년이 12명(2.5%), 5학
년이17명(3.5%), 6학년이 35명 (7.3%)으로 도
합 64명에 13.4%이고, 여자는 4 학년이 11명
(2.2%), 5학년이 19명 (3.8%), 6학년이 48명
(9.7%)으로 도합 78명에 15.8%로 나타났고, 치
과의원에 간다고 응답한 남자아동이 4학년에
서 62명 (12.9%), 5학년이 49명 (10.2%)이고,6
학년이 59명(12.3%)으로 도합 170명에 35.5%
로 집계되었고, 여자 아동은 4학년이 73명
(14.7%), 5학년이 49명 (9.9%),6학년이 56명
(11.3%)으로 도합 178명에 36.0%로 집계되었
고,한약을 먹는다고 한 아동이 남자 2 명, 여자
1명으로 나타났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간

다는 아동이 남자에서 32명으로 6.7% 여자에
서는 33명으로 6.7%로 나타났다. 치과 이외의
일반병원에 간다는 아동이 남자에서 16명
(3.3%)이고 여자에서 9명 (1.8%)으로나타났으
며, 치과의원이 아닌 부정치과의료업자를 찾아
간다는 어린이는 남자에게 7명(1.5%), 여자에
게 16명(3.2%)으로 집계되었고, 그냥 참는다는
아동이 남자에서 4학년이 15명 (3.1%), 5학년
이 31명(6.5%), 6학년이 48명 (10.0%)으로 도
합 94명에19.6%로 집계되었다. 여자에서는 4학
년이 15명(3.0%), 5학년이 25명 (5.1%), 6학년
이 46명(9.3%)으로 86명에 17.4%로 집계되었
다. 무응답 내지는 채크가 애매모호하여 기타
로 처리된 아동이 남여 각각 94명씩으로 19%
로 나타났다. 

설문 7.  치아가 아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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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와 영구치의 교환기에 유치의 발치 형태
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는 할아버지나 할머
니가 해 주었다는 어린이가 남자에서 22명
(4.6%) 여자에서 16명 (3.2%)이고, 어머니가
빼 주었다는 어린이가 남자 4학년에서 14명
(2.9%), 5. 6학년이 각각 15명씩으로 44명에
9.2%이고 여자아동은 4학년이 23명 (4.6%), 5
학년이 20명 (4.0%), 
6학년이 29명 (5.9%)으로 도합 72명에
14.5%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발치해 주었다는
남자 아동이 4학년에서 18명 (3.8%), 5학년이
20명 (4.2%), 6학년이 26명 (5.4%)으로 모두
합이 64명에 13.4%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은 4
학년이 31명 (6.3%), 5학년이 25명 (5.1%), 6학

년이 36명 (7.3%)으로 모두 92명에 18.6%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식구 이외의 사람이 발치
해 주었다는 남자 어린이가 20명에 4.2%, 여자
어린이가 14명에 2.8%로 나타났고, 저절로 빠
졌다는 어린이는 남자가 27명에 5.6%, 여자가
21명에 4.2%로나타났으며 혼자 뺐다는 어린
이는 남자에서 4학년이 37명에 7.7%, 5학년이
60명에 12.5%, 6학년이 117명에 24.4%로 도합
214명에 44.7%로 나타났고 여자에서는 4 학년
이 31명에 6.3%, 5학년이 46명에 9.3%, 6학년
이 114명에 23.0%로 총 191명에 38.6%로 나타
났다. 치과에서 발치했다는 남자 아동이 50명
(10.4%)이고, 여자 아동은 47명 (9.4%)으로 집
계되었고, 무응답및 채크방식이 모호하여 기타

설문 8.  치아 교환시기에 유치가 어떻게 빠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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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리한 남자 아동이 38명 (7.9%), 여자 아
동이 42명 (8.5%)로 나타났다. 
평상시 치아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
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치약사용으
로응답한남자 아동이 4학년에서 12명 (2.6%),
5학년이 9명 (1.9%), 6학년이 16명 (3.4%)으로
도합 37명에 7.9%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이 4
년에서 15명 (3.1%), 5학년이 4명 (0.8%), 6학
년이 13명(2.7%)으로 도합 32명에 6.6%로나타
났으며 좋은 치솔을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한
아동이 남자가 23명(4.9%), 여자가 23명 (4.
8%)으로 집계되었고, 당분이 많은 것을 먹지

않는다로 응답한 아동이 남자에서 4학년이 16
명 (3.4%), 5학년이 20명 (4.3%), 6학년이 38명
(8.2%)으로 74명에 15.9%이며, 여자 아동은4학
년이 15명 (3,1%), 5학년이 19명 (3.9%), 6학년
이 36명(7.5%)으로 70명에14.5%로 나타났다.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응답한 아동이 남자4학
년에서 14명 (3.0%), 5학년이 29명(6.2%),6학
년이 13명(2.8%)으로 56명에 12.0%로 나타났
고, 여자 아동은 4학년이 9명(1.9%), 5학년이
36명 (7.5%), 6학년이 19명(3.9%)으로총 64명
에 13.3%로 집계 되었다. 정기적인 치과방문으
로 응답한 아동은 남자에서 14명 (3.0%),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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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1명 (2.3%)에 불과했다. 치솔질을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아동이 남
자 4학년에서 6명 (13.3%), 5학년이 74명
(15.9%), 6학년이 126명 (27.0%)으로 도합 262
명에 56.2%이고 여자 아동이 4학년에서 74명
(154%). 5학년이 60명 (2.4%), 6학년이 148명
(30.7%)으로 282명에 58.5%로 가장 높은 응답

을 하였다. 
학부모의 치아 건강을 위한 관심도 측정에는
잇솔질을 자주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아동이 남
자에서 4학년이 84명 (17.5%), 5학년이 101명
(21.1%), 6학년이 159명 (33.2%)으로 총 344명
에 71.9%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은 4학년이 96
명 (19.4%), 5학년이 90명 (18.2%), 6학년이

설문 9.  평소 치아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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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명 (35.4%)으로 도합 361명에 72.9%로 가
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잇솔질 방법을 알려
준다는 아동은 남자에서 24명에 5.0%로 나타
났고, 여자 아동은 17명에 3.4%로 나타났으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는 부모는 남
자가53명으로 11.1%, 여자는 51명으로 10.3%로
나타났다. 발치 및 검진을 위해 치과에 데리고

가는 부모는 남자에서 22명 (4.6%), 여자에서
23명(4.6%)으로 나타났고, 충치 예방을 위해
단것을 못 먹게 한다는 부모는 남자에서 15명
(3.1%), 여자에서 27명(55%)으로 나타났고,무
관심한 부모도 남자에서 21명(4.4%), 여자에서
16명에 3.2%로 집계되었다. 

설문 10.  어린이의 부모님이 평소 치아건강을 위한 관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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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질병은 다양한 자연환경요인과 경제사
생 빈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나 지역사회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치아
상실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만은 공통적인 현
상이어서, 어느나라에서나 국민의 구강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치아를 발거하는 원인의 46.5%가 치
아우식증이고 38. 1%가 치주병이다. 따라서 국
민 구강 건강을 보호 증진 시키기 위해서 우
리나라에서도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집중적
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치아우식경
험도를 비교하는 기준연령인 12세 아동의 1인
평균우식경험영구치수가 1971년에 0.70개 이었
던 것이 1978년에는 2.59개로 증가되어 1970년
대에 이르러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치아우식
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1)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경향은 앞으
로 더욱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발생된 치아우식증의 약 2%정도 만이 치료가
되어있고 98%는 방치되어 있어서 발생된 치
아우식증을 가급적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구강보건의료제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96%가 치주병 유병자이기
때문에 치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있다.2) 오늘날 몇가
지의 예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치아우식
증과 치주병을 모두 약 90%정도씩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발치수요와 치과보철수요도 약
8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
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치아우식증에 대한 아동들의
태도나 관념을 파악키 위하여는 상당히 다양
하게 질문이 시도되었으나 치주병에 관한 부
분은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아 본 저자들도 매
우 애석하게 생각하여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철저하게 다루어 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의식조사나
현황파악등을 할때는 항상 절감하게 되는 문
제가 응답자가 과연 얼마나 성실도를 가지고
질문에 응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각

국민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맡아서 상당
히 긴 시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졌
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다면 그 것은 대단치
않은 것으로 간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첫번째 질문에서 치아를 닦는 재료와 치솔소
지율의 정도는 元,3) 채,4) 정5) 등의 결과와 유의
의차가 없었다. 아동이 치과의원에 갔을 경우
그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남
자에서 125명(26.1%), 여자가 150명(30.3%)으
로 상당수가 충치치료에 목적이 있었고, 가장
많은수인 남자 188명(39.2%), 여자 178명
(36.0%)이 무응답 내지는 모호한 답변을 하여
방문경험이 없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아동이
치과병원에 갔을 경우 그 심리적 공포를 측정
키 위한 질문에서 치과병원 방문 경험자와 비
경험자의 구분에서 경험자가 남자에서 195명,
여자에서 211명,비경험자가 남자에서 283명, 여
자에서 284명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전 설문에
서 방문 목적을 질문했을 때와 생기는 응답자
수의 유의의차는 아동들의 이해 부족이든지
아니면 옆친구에게 그냥 보이기 위해 과시적
으로 기록을 했든지의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문제는 설문지를 비록 무기명으로
하지만 단체로 작성 할 경우에 옆 친구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적인기록으로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점으로 간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러한 문제점도 저자들이 다음 기회에는 타파
해 보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 치과 방
문 경험자 중 남여 공히 약간 무섭다는 생각
이 가장 많았고(남 25.6%, 여 35. 1%), 다음이
남자에서는 보통이다(23. 1%), 여자에서는 아
주 무섭다(29.4%)로 나타났고, 전혀 무섭지 않
다는 아동도 남자 5.4%, 여자가 6.2%이었다.
치과 방문 비경험자 역시 경험자와 비슷한 숫
자로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하루 중 잇솔질
회수는 충치의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막론하고
2번이 가장 많았다. 이는 김,6) 元,3) 권7)의 보고
와 유사하고 정8,) 채4)의 보고에는 1회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1984년 대한치협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6.88%가 치솔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
세번의 이를 닦는 국민은 고작 2.52%에 불과
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치솔질을
하게되는데 점심 식사후 학교에서의 잇솔질은

20



구강보건계몽 사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어려
서 부터하루 세번 잇솔질을 습관화 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사료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들이 우리 몸과 치아의 고
마움을 깨달아 인체와 구조와 기능은 교묘하
고 신비한것이며 치아는 모든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 에너지로 바뀌게 하는 것으로 우
리 몸과 치아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고
귀한 것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심어 줌이 필요
할 것이다.
여9)의 보고에는 가정에서의 아동치아 건강관
리는 부모 학력, 소득 수준과 깊은 관계를 가
지며 아동의 잇슬질 회수는 부모의 잇솔질 회
수와 비례한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
에서의 평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
히 증명해 준다.
충치발생 유무별 충치발생에 대한 인식도 조
사에는 충치 경험자 중 남자에서 62.5%, 여자
에서 55.8%의 아동이 단것을 자주 먹어서 생
긴다고 압도적인 분포도를 보였고, 다음이 이
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다는 아동이 남자
29.5%, 여자 36.4%로 2순위를 보였다. 이가 약
해서 생긴다. 또는 선천적, 유전적이라는 아동
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는 아동이
남자 5.4%, 여자 4.7%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
과 계몽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비경
험자에서도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으며, 모르겠
다와 기타로 처리된 아동이 남여 도합 140명
에 이르러 대단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치아가 아플때의 처치방법에 관한 설문에는
치과에 간다는 응답이 남 35.5%,여 36.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은 그냥 참는다
는 아동이 남 19.6%,여 17.4%로 두번째 분포
도를 나타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농촌 현실이
아닌가 한다. 온갖 문명의 이기가 농촌까지 파
고들어 제법 문화생활을 한다고 떠들고 있으
나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웬만한 신체의 아
픔은 참아 넘기고 있으며 답답한 민간묘법으
로 처치하고 있다. 그리고 남여공히 6.7%의 아
동이 보건소에 간다고 하고, 남 13.4%, 여
15.8%의 아동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는다
고 했는데 과연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런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유치나 영구치 붕출시에 미치는 중요성의 인
식을 파악키 위한 질문에서는 혼자 뺐다는어
린이가 남자 44.7%,여자 38.6%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이는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인식부족인 것으로 아동은
물론 학부형에게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이 요망된다고 하겟다.
평소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예방책에서는 이
를 자주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을
한 아동이 가장 많아 남 56.2%, 여 58.5%의 높
은 분포도를 보였다. 이는 적어도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잇솔질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어
있으면저도 습관화 내지는 환경조성의 미비로
평소 실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부모님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남
71.8%, 여 72.9%의 아동이 이를 자주 닦으라
고 말씀하신다에 응답하였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이를 빼거나 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에
데리고 간다는 경우는 남여 공히 4.6%에 불과
하여 아주 기초적인 예방법에 대한 관심은
TV광고나 홍보,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치
약등에 의해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좀더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
겠다.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구강보건교육을 통하
여 변화시켜 가정구강보건관리를 합리화시키
고, 지역사회구성원들이 구강보건의료기관을
유효 적절히 이용하게 하므로서, 지역사회 전
체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강보건사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강보건교육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조정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구강보건 교육사업은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
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구강보건
에 관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이 구강보건행
정기구 면에서나 구강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명한 목
적의 설정과 기획 및 통제와 평가 과정이 계
속적으로 순환하는 소위 계통적 접근법에 따
라 유효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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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8개 국민학
교 남여 아동 중 4,5,6학년인 974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원의 방문사유, 치과의원에 갔을 경우
심리적 공포심 정도, 충치의 경험자와 비경험
자의 하루 중 이 닦는 회수, 충치의 발생기전
에 대한상식도, 치통시 응급처치 형태, 치아교
환기의 문제점, 평소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을 물어 조사, 분석, 평가해 본 바 다음과 같
은 결론을얻었다.
1. 치약과 치솔의 사용자가 97% 이상을 차
지하였고 아직도 극소수이긴 하나 식염사용
및치솔을 사용치 않고 있었다. 
2. 치과의원의 방문 사유는 충치치료가 남
26.1%,여 30.3%로 가장 높았다. 
3. 치과의원 방문시 어린이로서 느끼는 공포
심은 약간 무섭다가 남 25.6%, 여 35.1%로 가
장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순위는 남 23. 1%가
보통이다로 여 29.4%가 아주 무섭다고 하여
남여아동의 성격차를 나타냈다. 비경험자에서
도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4. 하루 중 이 닦는 회수는 2번이 가장 많았
다. 
5. 충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남62.5%, 여
55.8%의 아동이 단 것을 자주 먹어서 생긴다
고 응답하였다. 
6. 치아 통증시 응급처치는 치과에 간다가
가장 많았고, 그냥 참는다는 아동은 남 19.6%,
여17.4%에 이르렀다. 
7. 유치교환기에 혼자 뺐다는 어린이가 남
44.7%, 여38.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8. 평소 치아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를
자주 닦는다는 응답이 남 56.2%, 여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부모님의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이
를 자주 닦으라고 말씀하신다가 남 71.8%, 여
72.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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